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K-MUSIC의 대표장르 이제는 국악이다 ‘임혜민’ 연주자

가야금 연주가 임혜민입니다. 창작 국악 앙상블 J국악단 대표 임헤민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가야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치원 방과 후 활동
에 가야금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금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학원에서 활동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에 수석으로 계신 박달님 선생님을 만나서 가야금을 전공으로 입문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야금에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했었던 정악가야금 그리고 민속악으로 분류가 되
는 산조가야금 12현,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12줄 가야금이고요. 3번째는 개량 가야금인 25
현 가야금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악기는 25현 가야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의 매력은?

가야금을 처음에 입문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25현이라는 가야금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
요. 가야금의 매력이라고 보면 일단은 깊은 소리가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꺾고, 떨고 그건 모두가 국
악에 있어서 통용하는 소리지만 가야금에서 깊이가 있고 그렇게 굵직함이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가야금인게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
었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함께 저의 동반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을 잠시 놓았던 적이 있다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인데요. 아이들을 일찍 가져서 엄마가 일찍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싶은 가야금이라는 길을 이전에 걷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의지에 달렸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자신 ‘임혜민’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
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보면서도 물론 그 주변에 저의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도움이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하고 가야금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 의지 이 마음 하나로 가야금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
습니다.

J국악단은 어떤 곳인가요?

J국악단은 2019년도 작년부터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J국악단은 민요를 주제로 함께 활동하
고 있습니다. 왜 민요라고 한다면, 저희가 옛날 시절을 보면 헌재는 대중음악이 K-pop도 있고, 가요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하는데, 그러면 옛 시절에는 K-pop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게 바로 민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민요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해서 J국악단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J국악단의 단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임혜민이고요,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해금 연주자가 있는데요 해금은 김수진이라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편수정이라는 가야금 연주자가 한 명 더 있고요, 그리고 대금 연주자인 김종현 연주자로 
4명이 구성하여서 현재 J국악단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J국악단의 꿈이 있다고?

저희가 향후 미래에서는 지금은 대중음악이 서양음악도 있고 가요도 있고 많지만 국악이 정말로 사람
들이 지나가면서 ‘음~~흠~~’ 흥얼거리는 노래로 발전이 되면서 모두가 그냥 그 옆에 항상 국악이 함께 
있었으면 싶은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J국악단으로 오세요!

완주군에 새로 개발 지역구인 삼봉지구에는 J국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J국악단의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나라 악기인 국악기를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대금도 배워보실 수 있
고, 가야금도 배워보실 수 있고, 해금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음악회를 열면서 즐
겨볼 수 있는 소통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J국악단으로 많이 와주세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사람들의 입에서 국악을 흥얼거리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사람들의 입에서 국악을 흥얼거리게 하고 싶습니다!
완주 J국악단이 K-MUSIC의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